
나
오미 클라인이 2014년에 쓴 기후 환경서 제목이 원제로 <This Changes Everything>

이다. 나는 이 책을 영문 원서로 만나 2016년에 번역을 완료했고, 이 책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한글판 제목을 달고 출간되었다. 벌써 오래전 일이다. 

나오미 클라인의 글에서는 알토란 정보가 넘쳐난다. 그러나 책상에 앉아 쓴 글이 아니라 

뜨거운 현장에서 쓴 글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온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활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 이야기, 겪은 이야기가 생생하게 녹아 있으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출간 후에도 

클라인은 꾸준히 책을 쓰고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나 역시 그가 쓴 책 여러 권을 만나 번역했다.) 

이번에 나오미 클라인의 책을 다시 만나 번역했다. 바로 이 책이다. 원제가 <How to change 

everything>이라 앞에 소개한 <This Changes Everything> 과 잇닿아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청소년 책이라 더 반가웠다. 미래를 일구어갈 청소년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후 변화에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앞으로 가장 큰 충격에 시달리게 될〉 젊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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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세대에게 기후 위기의 현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전달하는 한편, 기후 행동에 뛰어든 십 

대 활동가들의 열정 넘치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는 제임스 와트의 실험실 겸 작업실에서 기후변화가 탄생했다고 선언하는데, 와트의 

증기기관 확산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과정을 그려낸 대목에서는 저널리스트의 역동적인 힘이 

느껴진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공격당해 폐허가 된 뉴올리언스와 허리케인 마리아 때문에 

쑥대밭이 된 푸에르토리코를 찾았던 경험을 쓴 대목에서는 기후변화와 불공평한 사회구조 때문에 

고통 받는 이들의 편에 선 활동가의 열정이 느껴진다. 

나오미 클라인은 잘난 척을 하지 않는다. 글을 읽다 보면, <이건 나 혼자 쓴 글이 아니에요>, 

<내 글은, 그리고 내 활동은 많은 사람이 이뤄가는 활동에 빚을 지고 있어요.>라는 목소리가 

전해지는 듯하다. 그리고 그 뒤에서 더 큰 울림이 번져 나온다.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도 와서 

한몫을 보태세요.> 나오미 클라인의 글과 활동은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2030년(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청년이 되는 시기)까지 세계는 탄소 배출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 거기서 다시 20년 후인 2050년에는 탄소 배출을 영으로 줄여야 한다. 

그래야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막을 수 있고, 이것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기후 

붕괴〉를 막기 위한 하한선이다. 그러니까 10~30년 안에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다. 

지구를 살리고 지구에 기대어 사는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 모든 

것을 바꾸려면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오미 클라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한다. 

정치인들에게 기후 정책 실시를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계속하는 그레타 툰베리처럼 행동할 

용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클라인은 이런 청소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나무 한 그루 심기 활동이나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학교 화장실을 개선하는 활동 등,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후변화를 막는 활동을 시작하자고 힘주어 말한다. 

나 역시, 나오미 클라인의 바람대로, 

이 책에 소개된 모든 청소년의 바람대로, 

모든 일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기후변화가 학교로 가고,

기후변화가 부엌으로 가고, 

기후변화가 가게로 가고, 

기후변화가 거리로 가고, 

기후변화가 국회로 가고, 

기후변화가 투표장으로 가기를 바란다.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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